
BP, 원유 유출사고 벌금 사상최대
멕시코만 유출사고 벌금 45억달러에 합의 … SEC에도 5억달러 납부

영국 석유기업 BP(British Petroleum)가 2010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로 기소된 형사소송과 관련

해 11월15일 미국 당국과 벌금협상에 합의했다.

BP는 성명을 통해 벌금 40억달러를 포함해 45억달러(4조8915억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BP는 “합의금 총액이 6년 동안에 걸쳐 대략 45억달러를 내는 것”이라며, 5년 동안 40억달러를 나누어 납부

해 모든 징벌문제를 해결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식 청구권과 관련해 5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타결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BP가 원유 유출사고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BP가 합의한 벌금 액수는 2009년 미국 법무부가 다국적 제약기업 화이자(Pfizer)에 부과한 12억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이다.

BP가 미국 당국과 합의한 내용은 법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형사소송을 마무리한다 해도 각종 민사

소송 책임까지 피하지는 못한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인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시추선 <딥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했으며 3개월 동안 400만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일으켰다.

BP는 2010년 멕시코만 석유 유출사고 이후 피해보상을 위해 자산매각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피해보상 기금

이 연말에는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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